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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큰 힘, 성과를 만들어가기위한 노력이 연대사업이며 쩌;]L 산물이 연대

i할빼쳐希1릴좋럴흴 뚫풀찾좋흘,활젊兼빨쥘쭙쥘
있다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부문 계열에서 지역적, 전국적 뀁대를 하면서
국연대 조직울 만들게 되었다 특히나 87년 6월 대국민항쟁품 거치면서 우

H흘;풂 헒'효퇴찾줄,로훑휵' 료'퀄혁옮로퀼 륙襲뺘빼§
아지게 되었다.

신앙을 빼개로 전국가톨릭학생회연합섭빼회연합뚤 !!많은 종교부문
서 전국단위의 조직을 건설하였고, 교육계열에서는 전국사법대학생회연합,

종 교부문 예

교

육대학총연합등의 전국조직을, 간호대, 약대, 의대에서도 각각 전국의 단위들

과 함께 연대하여 각 단위의 고민을 심화시키고 내용둘을 풍부화는 등 많은

부문 계열속에서 전국단위 건설로 큰 투쟁들을 일구어오게 되었다.

전여대협 또한 많은 연대 투쟁의 경험 속에서그 성과점올 총화하면서 전

국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적 연대조직울 일구어가게 되었다.

전여대협이라는 전국적 연대조직을 건설하고자 89년 처음 건설준비위라는

모임을 결성하기전까지 우리 여학생운동의 맥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전여대협

건설을 준비한 6기까지의 평가, 그리고 그 속에서 건준위 제7기를 건설 제1기

로 일대 도약하려는 지금 시점을 살펴보자.

찮.:뻬'썲 행떫\; .빼쌔 'γ.뻥

70년 후반부터 ‘선도적 투쟁’이라는 학생운동전반에 걸친 효름과 함께 진보

적 여학생돌이 비합법적 연구 써클을 운영하면서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척으로

이해하려는 사상적인 모색과 번혁운동에서 여학생운동을 풀어가려는 노력울

해 나갔다.

84년 이후 학원 자율화 조치로 대중들의 호용을 바탕으로 많은 학교들이

제1대 총여학생회를 건설하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선전과 각종 가두투쟁을 여

회단위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 (TOMBoY 여성노

동자들과의 연대투쟁 등)등을 통하여 사회적인 여론울 불러 일으켰다.

비합써클노선의 편향을 극복하고 좀더 여학우들과 함께하는 여학생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당시 파쇼헌법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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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독재타도등의 투쟁과 함께  여학단위에서는 모성보호, 동일노동 동일임

금, 가족법개정 투쟁등 민주헌법에서 담겨져야할 여성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투 쟁 하 였 다 .

군부독재타도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86년 여름 권인숙양 성고문사건이 발

생하였다. 많은 여회간부들이 구속되는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남이있는 간

부들이 결의를 하고 투쟁주체를 세워냈으며 서울대, 고대, 성대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를 걸성하여 학내시위, 가두시위를 주도하였다. 이 투쟁을 통해서

연대운동속에서 더욱 조직적으로 운동을 풀어 나갈 수 있고 그랬을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87년 서울지역 여학생

대표자 협의회(이하 서여대협)를 건설하기에 이른다.

서여대협 발족이후 각 지역 여대협의 발족이 속속 뒤따랐으며 명실공히 여

학생운동의 발전을 총제적으로 지도, 집행해 갈 조직을 건설해 왔다.

이미 서여대협을 중심으로 88년도 하반기에는 올림픽 반대투쟁에 결합하여

매춘올림픽 반대투쟁울 여성단체들과 공동투쟁오로 벌여내었고, 주한미군부대

를 중심으로 A][DS추방운동도 함께 벌였다.

이후 서여대협을 중심으로 잇따른 여러 지역 여대협은 여학생운동을 조직적

으로 연대할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면서 전국적인 여학생운동의 성장

으로 자기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키려는 기운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하

여 89년 평양축전에 제7센터 참여및 150여명의 핀족통일여학생단을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많은 지역 총여학생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혐의회(이하 전여대협)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고 전여대협 건준위 모임을 결성

하기에 이른다.

찮.:빼뺄 ;혭훈떫 ;떫'γl @!學

89년은 여학생운동에 있어 질적전환의 시기였다. 축전투쟁을 계기로 여학운

은 청학운에의 자기내용오로서의 복무를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전여대협

건설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는 것은 그 속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제 여학운

은 전국적 조직을 내어올 준비를 하고 이념에 따른 여학생대중운동, 대중투쟁

을 벌일 구체적 방법울 고민하고 그것을 총화시켜 여성운동, 여학생운동을 정

치세력화할 그릇욜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면 이제 건준위 6기까지 시기의 활동상을 살펴보자.

앞서 이야기한 대로 89년 평축참가 투쟁을 벌이면서 여학운은 청년학생운

동에의 자기내용오로서의 복무를 경험하게 되편서 부문운동으로서 여학운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여학쟁운동에 있어서 정치투쟁을

개척, 고민하게 되었으며 여학생운동의 투쟁성이 고양되었다. 무엇보다 고립,

분산된 여학생운동 조직의 결집을 이루어낼수 있는 전여대협회건설준비위원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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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발족했다는 성과를 안아왔던끊" G애삐 .
90, 91년에는 전여대협 간부수련회를 벌여내면서 연대의식이 고양되고 그로

인해 지역단위 결속력이 높아지는 성과를 안아왔으며 전국적인 정책단위 모

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만들어 낼것을 결의하였다. 서여대협에서 제기

한 취업차별 철폐투쟁을 함께 벌일것에 대한 논외둘을 이루어내고 또한 지
속적인지역사업교류를고민하게되었다.  

92년에는 김보은, 김진관석방 투쟁을 대대적으로 일궈내면서 사회단체들과

공동대웅하여 성폭력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여론화하면서 제도적으로 성폭

력을 추방시켜나가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오랜기간의 투쟁속에서 결국 성폭력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성과점을 내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총선, 대선과 결합

하면서 여학우들의 생활적 요구로부터 정치의식을 높여내는 것울 중심으로,
그리고 넓게는 민주정부의 상속에서 성폭력의 제도적 제재, 모성보호의 재도

적 보장등 여성부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총선, 대선투쟁을 전개하였다.

93년에는 윤금이씨 살해미군 처벌투쟁을 벌여내면서 주한미군의 문제를 폭

넓게 여론화시켜내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었고 함께 투쟁했던 많은

여성단체, 인권단체, 종교단체가 함께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하는데 c'I른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전국조직을 중심으로 세워내는데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94년에는 양애리학우 구명운동을 벌여내면서 내

나누고 가정폭력의 문제를 전국적으로 환기시켰다.

확히 설정해내지 못하고 사회단체와의 연계를 모색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지역적인 한계와 함

였 다 .

譎

께 큰 성피블 o
0 미

T T

승 f

의 아픔을

방향을 명

적극적인

루지 못하

한 조직이 투쟁속에서 건설된다고 하였을 때 전여대협은 찮설준비단계에서

이와 같이 시기별로 제기된 큰 투쟁속에서 많은 한계협과 힘;께 내부적 성과
점들을 가지면서 일구어온 조직이라 할 것이다. 훈

내부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매년 수련회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문제를 고민하

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속에서 전여대협 건설을 위한 토

론과 여학운의방향과 투쟁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왔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는 전여대협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지역여대협의 상황을 총화하고 지역사업의

교류를 통해 모범을 발굴, 전파하려고 하였으며, 지역여대협의 올바른 자리매

김으로전여대협건설의기틀을세우려하였다.  ‘

그러나 논의력있는 대표자회의가 보장되지 못하면서 여학운의 통일적사상을

내어오고 명실상부한 지도조직으로서 전여대협의 위상은 아직 미홈한 수준이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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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대협이 학우들과 여학생회 일꾼들과 결합한 장은 주죡전대협, 한총
법식과 같은 전국의 백만학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i서 ‘한마당'이
형식을 벌어서였다 한마당의 자리를 통해 기간의 활동과§함께해 왔던

협 훑뺘흐터 베꿸훨홑혜틀 '뻬밝:l, 콤 흔휴

련

라

투

쟁

가

슴 뿌듯함을 느끼고, 단위마다의 모범을 들오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하는

결의와 힘을 받고 헤어지고는 하였다. 하지만 단위에서부터 내용성있게 준비

되고 모아지는 자리로서는 부족함을 많이 보였다. 주로 준비는 행사가 있는

지역단위에서 준비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촁‘빼썲 ;':뺌싫솔데 뻤"꽤

이체 지역조직 강화에 기반한 전여대협 건설로의 기간의 과정을 약평하면서

전여대협 건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짚어봐야할 시기에 왔다고 할 것이다. 전

여대협 6기까지 일구어온 지역 여대협의 안정적인 발전의 성과를 받아안으면

서 전국적 연대조직의 일대도약울일궈야할 때이다.

작년 전여대협 건설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결론으로 도출한 것

은 결국 사람의 문제였고, 94년 전여대협 대표자들의 결의는 과히 전여대협

건설의 구체적인 고민을 하는테 원동력이었다고 할만 하다.

전여대협이 이전처럼 시기적 큰 투쟁에서만, 그리고 한마당이나 수련회와

같은 행사속에서만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각 기층에서 존재하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지구, 혹은 지역단위에서 총화해내고 그것이 전여대협 회의속에서

다시 논의가 심화될 수 있는 지도단위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기층에서 가지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주체적으로 여대협

회의에 입하면서 지구단위든 지역단위든 결정된 사항에는 책임을 지는 여학

생 일꾼으로서의 모습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상층 단위에서도 기층의 문제의

식을 잘 파악하고 논의를 심화시키며 정책적인 면에서도 지도해 나갈 수 있

는, 그리고 공히 연대조직의 핵심이라고 하는 ‘모범의 전파'를 통해 각 단위

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과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과 함께

많은 사회단체들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다시한번 지역운동으로서의 틀을

잡아내고 우리의 내용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데에도 노력을 기해야 할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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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대협 ‘건준위,에서 ‘건설'의 의빼를 새겨보면서 이름뿐만이 아닌

전여대협 건설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것이다. 우리의 통큰 단결로 험과

지혜가 모아질 폐 여학생운동은 역사적인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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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대협 건설의 요구는 어느해에나 있어왔지만 구체적인 전망을 세우려고

노력한 것은 작년 94년이었다. 전여대협 중상위속에서 중상위회의를 보좌할

중앙집행위가 없음으로 인해 중상위회의가 내용적으로 심화되고 깊이있는 논

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생산적인 중상회의가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지도단위

로서의 올바른 전여대협의 자리매김을 하기위해 중앙집행위가 요구되었고 그

것은 바로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주체의 의지

로 지역의장들이이후 전망속에 전여대협 집행위로서의 결의를 모아나가게

되 었다.

전여대협 건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95년 전여대협을 어디에서

받아안을 것인가의 논의는 중상내에서 신중하게 논의 되었다. ‘건준위’에서

‘건설’을 하는 단계에서 조직의 최대한의 성과를 내어올 수 있는 곳, 주체의

상황에서 요구되어지는 곳,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서여대협에서 전여대협올

받아안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다. 서여대협에서 전여대협을 받아안고자하는 이

유를 올 정세와 주체적 상황에서 몇가지 들어보자.

하나, 지역적 조건의 유一리함◎l 있다.

서울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정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여러 여건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작년 부경에서 전여대협을 받아안으면서 지역적인 한

계가 많이 문제가 되었다. 더구나 신속하게 진행되어야할 투쟁, 여론화되어야

할 사안에 있어서도 중앙집행위조차 부재한 상태에서는 지방이 가지는 취약

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서여대협에서 전여대협을 받아안올

때 원활한 여대협사업의 전개와 전국적 여론화에서도 최대의 효과를 이를 것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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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시대적 역사적 요구이다.
95년. 어느 단위, 어떤 조직에서도 통일을 얘기하는 통일시대를 맞이하면

서,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하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대비하면
서 어느 지역보다 사회의 흐름을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서 원활하고 유
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단체, 조직들과 연대하여 이
러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 나갈때 내용을 폭넓고 풍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

셋, 주체의 요구이다’

서여대협 운동발전의 요구인 것이다. 서여대협이 건설 8년간에 이루어온 성
과점들이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어서의 서여대협은 어느정도 답보
상태라 할 수 있을 만큼 큰 발전을 내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i흘f"뜨퉤휵레흩:'현뿔"빠훼췐흐혼; 꿇뻗횔
이 아니라 더 높이 더 멀리볼 수 있는 운동을 서여대협이A선두에서 돌파해

나감으로써 8년가 쌓아온 역량을 한층 더 키워낼 수 있을 째다

의장님을 충섬으로 전c뼈혐 일치 단결하졔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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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0빼협 강화하고 전㉯빼형 건설하체

전c빼협 :컨설하여 한총련 강화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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